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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는 자들은 책임을 한 자들

이다. 고로 사망 지옥의 주관권에서 벗어난 자들이 된 것이다.

2. 생명권에 와서도 생명권 세계에서 해야 될 책임을 하지 못하면 또 사

망권의 주관을 받게 된다.

3. 잠깐 육신의 의식주를 위해 사는 것도 몸부림치면서 행해야 겨우 존

재하며 산다. 하물며 영과 영원한 세계를 위해 책임을 하는 데는 얼마

나 힘들겠느냐. 나는 책임을 하는 자를 늘 돕는다.

4. 육신에 속한 책임을 한 것은 육신이 세상에서 살 동안 쓰여지지만, 영

을 위해 책임을 한 것은 영원히 쓰여진다.

5. 책임을 한 자는 산 자요, 책임을 못 한 자는 죽은 자다.

6. 죽은 자는 행해도 사망권에서 행하고, 산 자는 행해도 생명권에서 행

한다. 살고서 행하여라.


